
한국 화학산업 희망이 없는가?
새해 벽두에 들어서면서 화학산업계와 경제계에는 2가지 희소식이 들려왔다. 하나는2 0 0 1년 말부터 강

세로 전환된 주가가 2 0 0 2년 들어서도 계속 강세를 보여 1월7일 현재 7 5 0을 돌파했다는 것이고, 또 다

른 한가지는 태광산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회사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개벽에 가까운

소식이 날아들었다는것이다.

주가 상승은 증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투자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손쉽고 여유롭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전통산업이나 벤처기업 구분할 것 없이

희색이 돌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대한민국 최고기업임을 자부하던 태광산업을 졸지에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태광산업·대한화섬노조가 강성을 포기한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

섰다는 것은화학·섬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계 전체가환영하고도남음이 있는사건이다.

하지만, 주가 급등이 경영호전에 따른 현상이었는가, 태광산업노조의 변신이 스스로 깨우쳐 나타난 변

화가 아니고 경영진이 주도한 변화였는가 신중하고도 명쾌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이다.

주가가 이상급등 또는 과열현상을 보이는 것이 산업경기 활성화 또는 경영호전은 아니더라도 국내경기

가 호전되고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라면 좋으련만 이상과열의 결과 또는 외국

인 투자자들 그리고 투기꾼의 장난에 연유하고 있다는 냄새가 짙음은 경제와 산업을 이해하는 관계자라

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 0 0 1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증권거래소 주가는 2 4일 646.49, 26일653.87, 1월4일7 4 7 . 7 2를 기록

해 1 2월2 4일 종가를 기준으로 15.65%, 12월2 6일 종가에 비해서는 14.35% 급등했다. 그러나내실을

들여다보면 반도체와 같이 가격호전이 분명한 업종, 2001년 5조원의 순익을 기록한 은행주 등을 제외

하면 전체의 60% 가까운종목이 1 2월 최고점 아래에 놓여 있다.

태광산업 노조가 4 - 5년간의 강성을 벗어던지고 회사 소속원이라는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경영진의 노력을 무시할 생각은 없지만 경영진의 주도적 역할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에서

는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 오랫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아

니면 오너가 판단할 문제이지 경영자 차원에서는 이미 벗어났다는 식의 사고가 오늘날에도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강경투쟁 과정에서 5 0 7명의 직원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일터를 떠났고 회사는 장기파업에 따른

손실이 겹쳐 5 0 0 0여억원의 영업손실을 안게 됐을 때 과연 경영진은 무엇을 했을까? 태광산업은 1 9 6 1

년 창사이래처음으로2 0 0 1년 대규모 영업적자를기록했다고한다.

한국 화학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도 바로 경영진과 노동자의 의식변화에 달려 있음을 말

하고자 하는것이다. 

산업계에서변하지 않으면 곧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로 굳어진지가 오래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화학산업계는 아직까지도 변화할 마음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학이라는 굴레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21세기들어서도 스스로 해결하고

비전을 찾아노력하기보다는정부에 의지하고변화흐름을 쫓아가기에바쁜 모습이기 때문이다.

거대 화학 메이저들이 살아남기 위해 M & A를 추진하고 부실사업을 퇴출시키거나 S w a p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미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명된 화학기업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나 임직원들도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인가 책임지고 타개하려는 적극성

보다는 살다보면어떻게 되겠지 하는 패배의식이자리를 잡고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국제시장의흐름에 감히 한국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니 국제시장을 핑계로 경영이

나 직무에 책임지지않고 비켜서려는무책임이한국화학산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화학산업이 회생하는 길은 바로 무책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과 잘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이고, 그다음희망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저널2 0 0 2 / 1 / 1 4 >


